박윤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자동차 산업은 그 산업 특성상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크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산업 중의 핵심 산업이다. 특히 내수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유발 효과가 작은 자동차 산업은 나라의 대외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한 선진국들은 모두 자동차 산업을 자국 경제 부흥의 원동력의 하나로 키워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등 모두 그 나라의 현재 국부를 이루는데 자동차 산업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산업 통신 지식 산업 등 신 산업의 출현으로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축소 되었지만 아직 국가경제에서의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산업의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등 신흥 국으로 이전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신흥 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면 비교적 단기간에 급 성장하여 현재 생산대수 기준 세계 5위를 넘보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즉 지금까지는 범용 기술에 기반한 생산기술, 품질경영을 통하여 선진국을 신속히 따라 잡는 전략은 일단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기술에 기반한 제품개발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자동차 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선진 기업의 경영과 기술을 답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에서 만불, 이 만불 시대까지는 선진국의 전략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지만 이 만불 시대에서 삼만 사만 불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는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는 것 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가의 독창적 전략과 노력이 새롭게 요구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에서 노력하여 확보하고 있는 품질경영, 글로발 경영, 마케팅기술, 브랜드 파워 확보, 생산기지 다변화, …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것 외에 독창적인 기술에 기반한 우리만의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세계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이 필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선진국에서 이미 제안되고 연구 개발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답습하는 연구개발 수준에서 탈피하여 독보적 독창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독보적 독창적 아이디어는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므로 자동차 분야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력개발은 국내에 한정하기 보다는 글로발 차원으로 넓혀야 하며, 특히 독일처럼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관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대학원을 육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여야 한다.
소위 맞춤형 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동차 전문 대학원의 성공을 위하여는 특화된 전문 교수진과 연구팀을 확보하고 기계, 전기전자, 재료, 전산, 산업공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대학원 교육시스템 내에서는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기술대학원 같은 맞춤형 교육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자동차 전문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인력양성 나아가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자동차 설계 분야에서의 독창적 기술 확보 면에서 큰 성과를 얻고 나아가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한 단계 더 큰 도약에 큰 기여를 할것이다.
